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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주택 건설 경기 호조
예상보다 큰 폭 증가

8월 기존주택 판매 전월 수준 유지

골드만, 월가 ‘2020년 미국 경기 침체론’ 일축

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보다 큰 

폭의 증가세를 보였다. 다만 변동성이 큰 다세

대 주택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해 주택 착공 증가

세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 

19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8

월 주택착공 건수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한 달 

전보다 9.2% 증가한 128만2,000건(계절 조정

치)이라고 밝혔다.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 기대

치 중간값 123만5,000건을 웃도는 수치다. 7월 

주택착공 건수는 117만4,000건으로 상향 조정

됐다. 

8월 주택착공 건수의 증가는 변동성이 큰 다

세대 주택 착공이 29.3%나 급증한 40만6,000

건으로 집계되면서 크게 증가했다. 주택시장에

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 주택 착공 건

수는 1.9% 증가한 87만600건을 기록했다.

지역별로 보면 주택착공은 중서부와 남부, 서

부에서 증가했으며 북동부 지역에서는 7월 수

준에 머물렀다. 

8월 건축 허가 건수는 한 달 전보다 5.7% 감

소한 122만9,000건으로 1년여 만에 가장 적었

다. 건축 허가의 감소는 지난달 주택 착공의 큰 

폭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더

했다. 

미국 주택시장은 고용 호조를 비롯한 경기 활

황에도 불구하고 재고 부족과 모기지 금리 상

승 등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. 전날 전국주

택건설업협회(NAHB)는 9월 주택시장지수가 

전월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.

지난달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직전월 수준에 머물

렀다. 고용시장 개선에 따른 구매력 향상에도 매물 부

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주택 거래를 제한하고 

있다.

20일 전미부동산중개입협회(NAR)는 8월 기존주택 

판매 건수가 연간 환산 기준 534만 건으로 직전월 수준

이라고 밝혔다. 이는 0.3% 증가할 것으로 본 금융시장 

기대를 밑도는 결과다. 이로써 4개월간 지속한 기존주

택 거래 감소세는 멈췄지만, 기존주택 거래는 계속해서 

부진한 모습을 보였다.

건축 자재 가격 상승과 노동력 부족도 주택 매물 부족 

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. 연방준비제도(Fed)의 금리 인

투자은행 골드만삭스(골드만)가 최근 월가에서 끊임

없이 제기되고 있는‘2020년 미국 경기 침체론’을 일

축하고 나섰다.

17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골드만 이코노미스트들은 

16일 보고서에서 향후 3년 내 미국 경기에서 침체가 

발생할 가능성은 36%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.

앞서 브릿지워터어소시에츠와 JP모간체이스 등은 

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긴축(tighter fiscal and mone-

tary policies)이 향후 2년 안에 미국 경제에 문제를 일

으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그간 월가에서는 끊임없

이 2020년 미국 경기 침체론이 거론됐다.

얀 하치우스가 이끄는 골드만 이코노미스트들은“향

후 수년 안에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투자

상에 따른 모기지 금리 상승 역시 수요를 둔화시켜 거

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.

1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는 1.5% 감

소했다. 북동부 지역의 매매는 7.6% 증가했으며 중서부

에서는 2.4% 늘었다. 그러나 서부와 남부의 기존주택 

판매는 각각 5.9%, 0.4% 줄었다.

8월 기존주택 재고는 192만 채로 1년 전보다 2.7% 늘

었다. 기존주택 재고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은 

약 3년 만의 일이다. 8월 주택 판매 속도를 감안하면 현

재 재고를 모두 소진하는 데는 4.3개월이 걸린다. 경제 

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택 판매 대 재고율이 6개월일 때 

시장이 수급 균형 상태에 있다고 본다.

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.”며 하지만“우리의 모델은 

더 유순한(benign) 그림을 그리고 있다.”고 밝혔다.

이코노미스트들은 성장이 견실한 상태를 유지할 것

으로 보이며 금융 여건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완화

적으로 됐다는 다른 이들의 걱정에 비해 자신들의 우

려는 덜하다고 주장했다.

다만 미국이 여전히 다른 국가의 경제를 끌어내릴 

힘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. 이들은 지난 40년 간의 데

이터를 인용해 미국이 침체에 빠지면, 다음 해에 다른 

선진국이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은 약 70%라고 봤다.

골드만 이코노미스트들은“역사적인 경험은 미국의 

침체가 다른 나라의 침체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암시

한다.”면서“미국의 주기가 다른 경제에 중요하긴 하

지만, 우리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.”고 밝혔다.


